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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부 오름

(78) 금오름,

커다란 구덩이가 있는 오름

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

금오름 은 신(神)이란 뜻의 어원을 가

진 호칭으로 해석되며, 옛날부터 신성시

되어온 오름임을 알 수가 있다.

제주도가 발행한 제주의 오름이라는

책에 나오는 내용이다. 금악은 제주시 한

림읍 금악리 산1-1번지다. 자체 높이 178

m다.

고전에는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

금물악(今勿岳)이라고 표기한 이래 여러

문헌에 나온다.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

는 금오름으로 표기했다.

지금까지 검색된 지명은 검악(黔岳), 검

은오름, 금물악(今勿岳), 금악(今岳), 금오

름, 흑악(黑岳) 등 6개가 된다. 언뜻 보아

서는 이 지명들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종잡

을 수 없다. 검은오름은 검다 라는 뜻일

까? 금오름이라는 이름으로도 표기한 경

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?

한자로 표기한 지명 검악(黔岳), 금물악

(今勿岳), 금악(今岳), 흑악(黑岳) 중에서

검악(黔岳)의 검(黔) 은 검을 검 자라

면서 흑악(黑岳)의 흑(黑) 도 검을 흑

자니 검은 오름이라는 뜻이라 한다. 이

런 해석이 맞다면 이 오름의 어디가 검어

야 한다. 그러나 이 오름의 어디를 봐도 이

런 특성은 찾을 수 없다. 그뿐만이 아니다.

그렇다면 금물악(今勿岳)은 무슨 뜻이며,

금악(今岳)은 또 무슨 뜻인가.

금물악(今勿岳)과 금악(今岳)이란 지명

에는 검을 흑 자도 없고, 검을 검 자도

없다. 이 지명에 나오는 금물 이란 말과

금 이란 말은 한자의 뜻을 아무리 뜯어봐

도 별도의 뜻을 찾을 수 없다.

이 지명은 한자를 음으로 읽되 그 본뜻

을 버리고 표음자로만 차용한 차자 방식으

로 썼기 때문이다. 이런 방식을 음가자라

한다. 결국 금 혹은 검 이 무엇인가가

해독상의 쟁점이 된다.

한자 표기든 순우리말 표기든 이 지명에

일관되게 표기한 검 , 금 이 과연 무엇

인가? 그 해답은 바로 산굼부리에서 볼 수

있다. 산굼부리는 산+굼+부리 의 구조다.

여기 나오는 굼 은 구멍 의 뜻이다. 바

로 금오름의 금 과 같은 말이다. 자세한

내용은 본 기획 45회를 참고하실 수 있다.

제주어 사전에는 굼기 라는 표제어가

올라 있다. 고어 구무 에 해당한다. 중세

어에는 구멍, 구메, 구모, 구무, 굼긔 같은

말들이 나온다.

1728년 청구영언(靑丘永言)에 실린 고

시조에는 이별 나는 구메도 막히 가 라

는 구절이 있다. 여기서 구메도 같은 뜻으

로 사용했다. 1489년 구급간이방언해에

왼녁 곳구모 , 1569년 지장경언해에 터

럭 구모마다 몯 광명을 폐샤 삼쳔 대쳔

셰계 비최시니 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구

모도 같은 뜻으로 썼다. 1477년 석보상절

에 여래(如來)ㅅ 모매 터럭 구무마다 방

광(放光) 샤 , 1459년 월인석보에 내 모

미 하 커 수물 굼기 업서 에서처럼 구무가

구멍의 뜻으로 쓰였다. 굼긔와 굼기는 구

멍에 라는 뜻으로 쓰였고, 이의 독립형은

구무 다. 오늘날의 구멍이란 뚫어지거나

파낸 자리를 지시한다. 굼 에 엉 이라는

어미가 붙은 말이다. 굼부리 라고 할 때

굼 은 구멍의 제주어다.

퉁구스어에서 굼- , 몽골어 괴뮉 , 일

본어에서 구마 가 어근으로 나타난다. 모

두 구멍(cavity) 혹은 구덩이(hole)를 지

시한다.

금악 혹은 금오름이라고 부르는 이 오름

의 정상엔 커다란 분화구가 있다. 이렇게

움푹 팬 커다란 구덩이를 제주어에선

굼 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. 구메 ,

구모 , 구무 , 굼긔 로도 발음했을 것이

다. 물론 금 , 검 처럼 짧게 발음하기도

했을 것이다.

문제는 이런 발음을 한자로 어떻게 표기

할 것인가? 여기에서 떠오른 아이디어가

굼 이라는 발음을 금(今), 검(黔) 등

으로 표기하자는 것이다. 오름은 당연히

악(岳) 이니 어려운 일이 아니다.

오늘날의 금오름은 금오름 을 포함해

서 굼오름 , 구모오름 , 구무오름 , 구

므오름 , 구메오름 . 굼긔오름 등으로

도 불렀을 것이다. 올 이라고도 발음했

을 것이다.

나머지 해결해야 할 지명이 한 가지 더

있다. 금물악(今勿岳)이 무슨 말인가이다.

이 지명은 금물오름(今勿吾音)으로도 나

타난다. 오음(吾音)이란 오름의 음가자 표

기므로 악(岳)과 같다. 그럼 금물(今

勿) 이 문제가 된다. 이 말은 앞에서 설명

한 굼 에 오름의 고어형인 올 이 붙은

형태다. 그러면 금올 로도 발음하고 이걸

한자로 금물(今勿)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.

여기에 오음(吾音) 이 덧붙으면 금물오

름(今勿吾音), 악이 덧붙으면 금물악(今勿

岳)이 된다.

금오름 은 신(神)이란 뜻의 어원을 가

진 호칭으로 해석되며, 옛날부터 신성시

되어온 오름 운운 식의 설명은 허황한 얘

기이다. 금오름의 어원상 의미는 커다란

구덩이가 있는 오름이라는 뜻이다.

오름 탐방로 초입에서 못을 만나게 된

다. 이 못을 생이못 이라 한다. 제주도 내

에 같은 지명이 여럿 있다. 대부분 새나 먹

을 만큼 작은 물이라고 풀이한다. 생이

가 새의 제주어라는 데서 유도된 설이다.

그런 게 아니다. 트랜스 유라시안 여러 언

어에서 세이 가 얕은 물이 있는 곳이거나

자갈 같은 돌들이 있는 물을 지시한다.

돌궐어 세이 는 얕은 물이 있는 곳이

다. 국어에서는 샘 으로, 일본어에서는

세이(せい) 라 한다. 우물 정(井) 이라

는 한자를 세이 로 읽는 것으로 알 수 있

다. 기원은 샘과 같지만 우물이라는 뜻으

로 분화했다. 제주지명에 나타나는 생이

못 은 못을 세이 라

고 하는 언어집단의

유산일 것이다. 이게

세이물 이라 하다가

생이물 로 분화한

것이다. 생이못이란

샘이 있는 못이란 뜻

이다.

탐방로 입구에 못, 생이물이라고 부른다.

금악, 정물오름에서 바라본 전경. 김찬수

금악 정상의 분화구, 규모가 매우 크고 장기간 가물지 않는 한 물이 고인다.


